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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성장모멘텀 양호하다!
현대증권, 동아․한미․유한 매우 우수 … 적정주가 상향조정

현대증권은 11월21일 국내 제약산업의 재평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제품력과 영업 측면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상위 제약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며 관련기업들의 적정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조윤정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사회의 인구고령화와 제너릭(특허 만료된 복제․개량 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제약업종의 성장모멘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업종 투자의견으로 <비중확

대>를 유지했다.

실제 10월 원외처방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해 3개월 연속 20% 이상의 고성장세를 이어오고 있

다.

실제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이 원외처방 매출액에서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후

발기업에 비해 제품력과 영업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상위기업들의 주가 프리미엄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

다.

현대증권은 한미약품에 대해 최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서 적정주가를 14만원에서 18만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동아제약은 위염치료제 스틸렌의 상업화 이후 독자개발 신약 출시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며 적정주가를 8만

5000원에서 10만000천원으로 올렸으며, 대웅제약도 경쟁력이 강한 오리지널 제품군의 판매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주가를 4만4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조정했다.

<화학저널 2005/11/22>


